
국제유가 하락세 전환 불가피!
OPEC, 100만- 200만배럴 증산 논의 … Dubai유 26달러대 하락

국제유가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논의 소식에 따라 2일 연속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월7일 현지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는 배럴당 31.15달러로 전날에 비

해 0.95달러 하락했다. 또 북해산 Brent유 가격은 29.78달러로 0.80달러 떨어졌다.

중동산 Dubai도 배럴당 0.88달러 하락한 26.67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 하락은 OPEC이 대규모 증산을 논의중이라는 소식에 따른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베네수엘라 석유노조 파업에 따른 공급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하루 200만배럴의

증산을 제안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석유공사는 사우디의 증산 제안량이 예상보다 큰 폭이어서 OPEC 일부에서는 지나치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

에 쿠웨이트가 제안한 하루 100만-150만배럴 수준의 증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OPEC은 1월1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별각료회담을 열고 최근의 국제유가 강세에 대처하

기 위한 증산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가 하루 200만배럴, 쿠웨이트가 하루 100만-150만배럴 증산을 원하는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100만배

럴이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OPEC은 3월11일 정례 각료회담을 예정하고 있는데, 증산이 이루어지더라도 3월 회동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

치가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OPEC은 역내 7개 유종의 바스켓 가격이 배럴당 28달러가 넘는 상태가 시장 개장일 기준으로 20일 이상 지

속되면 하루 50만배럴을 자동 증산토록 하고 있다.

OPEC 바스켓 유가는 1월6일 현재 배럴당 30.71달러로 14일째 28달러선을 웃돌았고, 1월14일게 가격밴드제

에 걸리게 된다.

OPEC은 총파업중인 베네수엘라와 석유 판매를 유엔에 의해 통제받는 이라크를 제외하면 하루 400만배럴

가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는 베네수엘라 사태 등으로 세계시장

에 하루 200만배럴이 덜 공급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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